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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환경운동연합 기후 식목일 행사 개최, ‘ ’ 
빨라진 봄을 체감하며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필요성 공감하는 시간- , 

경주시의 인식 변화 필요 황성공원 소나무 무리한 가지치기 원성 높아- , 

경주환경운동연합은 월 일 오후 시 동천동 오늘은책방에서 기후식목일 행사를 개최했습3 20 2
니다 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공감하며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. 30 .

빨라진 봄 이제 월 일은 나무가 뿌리 내리기 힘든 날입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식, 4 5 . 
목일을 주 앞당겨 월 일 기후식목일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후 2 3 20 ‘ ’ . ‘
식목일 을 통해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탄소중립 사회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’ , , 
중심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

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숲이라는 세계 의 저자인 최진우 박사의 기후위기와 숲 강연을 ‘ ’ ‘ ’ 90
분간 함께하고 강연장 앞에 마련된 화단에 조팝나무 병아리꽃나무 동백나무 등을 식수했습, , , 
니다.

최진우 박사는 년 식목일을 처음 지정할 때는 산림이 황폐해서 온 국민이 조림사업을 하1948
기 위해 식목일을 지정했으나 지금은 산림이 울창해서 나무를 심을 곳이 마땅치않다고 하면, 
서 식목일의 의미를 이미 있는 숲을 잘 가꾸는 날로 인식하자고 했습니다.

또한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돌려 도심의 가로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. 
나무 권리를 위한 시민의 약속 선언문 을 소개하며 나무도 고통을 느낀다면서 가로수를 잘 ‘ ’
보호하고 가꾸자고 했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그 지역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라. , 
고 하면서 함부로 가지치기를 해 소위 닭다리 나무 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습‘ ’
니다.

최근 경주시는 황성공원의 소나무를 무리하게 가지치기 해서 시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근린 . 
공원의 나무와 가로수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경주시의 행정 변화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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